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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구출과 국가의 위신     18-03-13

상대가 누구이든  피랍 인질을 구출하는 일은 위험도 크고 그런 목적을 성취시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근대에 가장 큰 인질 사건은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 직원 전원의 인질 사건일 것입니다. 이란의 혁명에 굴복하여 권좌에서 물러난 이란의 국왕, 모하메드 팔라비 (Mohammed Pahlavi)가 망명 생활 도중에 암 치료를 위하여 미국에 입국이 허용되자 그런 미국의 조치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란인들이 미국 대사관을 강제로 점거하고  79명의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중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터 대통령은 경제를 파탄지경에 바뜨렸고 연방 금리가 21%까지 솟아 오르는 정치 오점을 남겼습니다. 

“무력”, “무능”, “무지” 등의 부정적 형용사가 카터 대통령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기 일수이었던 당시에 미국 대사관이 인질로 잡혔으니 미국민들은 정부의 속수모책을 비난하기 사작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한다는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보낸 헬기는 스스로 추락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고 결국은 444일 동안 인질을 구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상했던 대로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참패를 당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무능을 표면에 올려서 당선이 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동안 이란은 79명 전원을 석방했습니다.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동안 “국민 여러분, 우리 대사관 직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이란의 상공을 막 벗어났습니다.”고 말한  감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란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이란에 가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리 인질을 석방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이란이 강한 대통령을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카터 대통령의 전임자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보인 과감성을 본받지 못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월남 전쟁이 미국의 불명예 아래에 종식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국적 상선인 마야게즈 (Mataguez)호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해군에 나포되었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쟁에서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마당에서 캄보디어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국적인 상선을 공해선상에서 나포한 사건은 미국민들을 극도로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국교가 없었는지라 중국을 통하여 마야게즈호와 선원들의 석방을 교섭해 보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포드 대통령은 인질을 구출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공군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구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도합 41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즉 39명의 미국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41명의 인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출작전은 인질보다 더 많은 인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국민을 구출하는 미국의 결의를  만방에 보였고 미국의 위상은 솟아 올랐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내 세워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념과 대북관에 따라  “인질로 잡혀 있다"는 제 언급에 찬반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협박에 대응을 못한다면 인질로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인질해방이 아니겠습니까? 한미 위정자들이 대북 정책을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험이 없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
